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 32강전

‘호반의 도시’ 춘천에 위치한 라데나 골프클럽(파72,6,381야드)에서 열린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4억원, 우승상금 1억원) 둘째 날, 16강전 진출자들이 최종 결정됐다. 특별한 이변 없이 상위 시드를 받은 선수들 모두 16강에 안착했다. 
‘필드의 슈퍼모델’ 서희경(23,하이트)이 계속해서 어려운 승부를 펼치고 있다. 첫날 이보리(26,벤호건-현대백화점)를 맞이해 어려운 경기를 펼쳤던 서희경은 32강전에서도 김민선2(20,삼화저축은행)와 연장승부 끝에 승리를 따냈다. 

서희경은 김민선2에게 10번홀까지 4홀차로 뒤지면서 패색이 짙었다. 하지만 11번홀부터 연속 4개홀을 이기면서 올스퀘어(A/S)를 만들었다. 이후 1개홀씩 주고 받은 서희경과 김민선2는 결국 연장에 들어갔다. 
11번홀에서 연장에 들어간 김민선2는 티샷이 좌측으로 감기면서 러프에 들어갔고 이어 세컨드샷이 뒤땅 나는 바람에 세 번째 만에 온그린에 성공했다. 김민선2는 보기를 범한 반면 서희경은 2온 이후 파세이브에 성공하며 연장 승부를 마감했다. 서희경은 16강전에서 정혜진(22,삼화저축은행)과 맞붙게 된다. 
디펜딩 챔피언 김보경(23,던롭스릭슨)은 역시 매치플레이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루키 강다나(19,코오롱엘로드)를 1홀차로 이기며 16강전에서 ‘미녀골퍼’ 윤채영(22,LIG)을 만난다. 또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안선주(22)는 같은 소속의 이보미(21,이상 하이마트)를 2&1으로 눌러 윤슬아(23,세계투어)와 내일 맞붙는다. 
‘특급 루키’ 양수진(18,넵스)을 연장 승부 끝에 넉다운 시킨 유소연(19,하이마트)은 ‘얼짱 루키’ 안신애(19,푸마)와 맞상대한다. 이로써 유소연은 64강전에서 신인 심현화(20,엘르골프)와 32강전 양수진에 이어 16강전 안신애까지 신인들과 계속해서 상대하게 됐다.   

최혜용(19,LIG)은 이혜인(24,푸마)을 3&2로 눌렀고 홍란(23,먼싱웨어) 역시 연장 승부 끝에 이정은5(21,김영주골프)를 누르고 16강전에 올라갔다. 한편, 이창희(20,팬텀)와 연장 5홀까지 가는 접전을 펼치며 짜릿한 승리를 거둔 장지혜(23,하이마트)는 최혜용과 16강전에서 진검승부를 펼친다.

두산중공업이 주최하고 KLPGA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 16강전은 22일(금) 오전 6시40분에 첫 팀이 티오프 한다. 16강전 하이라이트와 8강전은 Xports, J골프, 네이버, tu미디어를 통해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중계한다.
KLPGA

전략마케팅팀

홍보파트 고형승
[주요선수 인터뷰 – 서희경]

Q. 전반홀 끝날 때까지 4다운이었는데 이유는?

A. 오늘 샷이 너무 안됐다. 드라이버샷은 계속해서 슬라이스 나고 아이언샷은 훅이 나고 너무나 고생했다. 
Q. 축농증 증상 때문에 경기할 때 지장은 없었는지?

A. 퍼트할 때 고생이 많았다. 도핑 때문에 약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서 더 오래가는 것 같다. 

Q. 내일 정혜진과 맞상대를 하는데?

A. 3년 동안 같은 소속사(하이트)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안다. 정혜진 프로는 여려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독한 면도 가지고 있다. 내일도 재미있는 승부가 될 것 같다. 

Q. 내일부터 2라운드씩 해야 하는데 체력적인 문제는 없는지?
A. 먹을 것을 좀 많이 싸와야 할 것 같다. 지난 동계시즌 때 체력 훈련을 많이 해서 아직까지 피곤한지는 모르겠다. 내일도 컨디션 조절 잘 해서 좋은 결과 얻고 싶다. 
Q. 16강전 전략은?

A. 제발 그린에만 공을 올렸으면 좋겠다. 오늘 공이 그린에 올라가지 않아 고전했다. 
